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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 고독한 죽음 막는다

- 이재숙 의원,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

-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대책 근거 마련

 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숙 의원(문화복지위원회, 동구4)이 고독사 예방 및 

대책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「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

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이 22일(화)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

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.

○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상위 법령인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

법률」의 제·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

선제적인 예방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.

○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기존 ｢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

및 고독사 예방 조례｣에서 ｢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

조례｣로 변경하고, 고독사의 원인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

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

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고독사 관련 지원사업을 추가 및 

보완하도록 하였다.



또한 고독사 가족, 고독사 위험자의 비밀 유지 및 권리보호에 관한 

사항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하였다.

○ 이재숙 의원은 “사회에서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는 

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, 노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고독사가 

최근에는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다”며 “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

위험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

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
